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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송상현 · 김현 공저  《해상법 원론》 6판

외국 해상법 1호, 2호 박사인 송상현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와 김현 변호사가 공동으로 낸 《해상법 원

론》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1993년에 초판이 나왔다. 이후 판을 거듭해 2015년 5판이 발간된 후 7년

만인 2022년 최근 제6개정판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6판 개정판은 그동안 해상법에서 있었던 많은 변화

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한층 의미가 크다.

달라진 내용을 요약하면, 2009년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세월호 사건 이후 선

장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선원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21년에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확대하였으며,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해 우리 법원이 더욱 폭넓

게 상호보증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의 배상과 보상도 10

여년 만에 완료되었다.

◇해상법 원론

저자들은 또 "2017년의 한진해운의 파산을 계기로 국적선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제해사기

구의 2020년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따라 저유황유 사용과 스크러버 장착으로 해양환경 보호가 강조되

고 있다"며 "2009년에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

'선원법 개정부터 북극항로까지' 달라진 해상법 담아내



약'이 조만간 발효하면 해양환경을 감안한 선박재활용이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의 획기

적인 발전과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이 대폭 도입되고 있으며, 북극항로가 발전해 보다 효율적인 해상운송

이 가능해지고 있다.

해상과 항공에서의 그간의 변화를 대폭 수용한 개정으로, 분량이 본문만 660쪽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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